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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4.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1월 30일, 박덕흠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 2026년 3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2026.03.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3.19.)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3.23.) 상정, 축조심사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3.27.) 상정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4.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5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2026.04.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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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설명의 요지

(박덕흠의원)

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인

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경우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 시ㆍ도의 행정구역 수가 의원정수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시ㆍ도의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비례가 맞지 않는 불

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난 해 10월 기준 인구수 159만 5,873명인 충청북도의

의원정수는 31명인 것에 비해 인구 수가 더 적은 151만 683명의 강원

도 의원정수는 44명이며, 각각 인구 수가 178만 950명과 172만 8,726

명인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행정구역 수가 많은 전라남도 의원정수

는 55명인데 반해 전라북도는 36명에 불과해 시ㆍ도별 인구수와 의원

정수 간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이 광역의원 정수 기준인 인구 5만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 이대로라면 농어촌 및 인구감소

지역은 광역의회에서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행정구역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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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하되,

인구ㆍ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여 시ㆍ도별 편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또한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인구 5만명 기준

을 4만 명으로 조정함으로써 광역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

자치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조문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

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 4 -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